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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 

성경말씀 로마서 11장 33~36절(신약p.255)

암송구절 로마서 11장 33~36절(신약p.255)

찬    송 찬송가 246(통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302(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본 문 이 해

 모든 피조물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찾고자 힘써야 합니다(33절). 하나님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없으며, 그분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십니다(34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탁월하심을 인식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기리며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속으로

1. 바울은 33절에서 무엇이 깊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고 했습니다. 

보충설명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첫째는 ‘풍성함’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cf. 엡 

3:6).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분의 계획에 나타납니다(cf. 고전 2:6~7).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엡 3:10).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골 2:3). 



2. 바울의 수사학적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4~35절

-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보충설명

 바울은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이사야 40장 

13절입니다.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은 무한한 지식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욥기 4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근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로마서 9~11장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뒷받침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나눔

- 하나님의 지헤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적용

-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6합시다. 

묵상 이야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그 길을 다 분별하고, 그 성품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상당히 ‘유한한 하나님’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 또한 보여주지 않은 더 많은 것들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팀 켈러).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 진실한 것을 알며,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